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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Self-determination of College Students

박진영*, 이신복**

Jin-young Park*, Sin-Bok Lee**

요 약 대학생들은 장기간 코로나 시기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진로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편, 취업 위해 긍정

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요인에 대한 연구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

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기록내용 누락 등이 설문지 5부

를 제외하고 총 3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기결정성에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은 유능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낙관주의는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복력은 자율성 및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자기결정성 요인 중 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의 대

화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방향 및

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요어 : 대학생,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 자기결정성

Abstract While college students have great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their careers due to the long-term 
COVID-19 period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elf-determination factors for employment is insufficient. Based on thi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self-determination 
factors fo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for 350 people from April 1 to April 10, 
2022, and a total of 345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five questionnaires for omission of 
record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pe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determination, but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competence, and optimism had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ship. have been shown to affect And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autonomy and 
relationship. Second, among the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autonomy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ly on the conversatio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and policy for college students to prepare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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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Self-determination of College Students

- 240 -

Ⅰ. 서 론

2020년 2월에 국내에 발생 된 코로나 19의 영향은

취업률의 하락과 경기 침체를 2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곧 사회활동으로 진입해

야 하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진로 준비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출판되었다[13, 18, 20, 24, 38].

한편 현대사회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속에서 직업의

형태, 종류, 관념 등이 실시간으로 빠르고 활발하게 변

화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구조는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취업

을 앞둔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는 물론이며,

단순 작업이 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기계로 대처하고 있다

[18]. 특히 인공지능 로봇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

으며, 이는 사람의 역할을 비슷하게 해내거나 더 정확

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일상 생활 전반에

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직업군의 일부는 점차 로봇으

로 대처되어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있지만, 또 다른 측

면으로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35].

또한, 최근 몇 년간 불어닥친 코로나 19의 팬데믹 현

상은 사회형태의 변화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으며 현대

사람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서비스 및

메타버스 등의 환경을 겪고 있으며, 점차 적응하고 있

다[1]. 이로써 대학생들은 이전의 시대와는 다르게 양질

의 일자리를 찾기 조차 어렵고, 일자리의 수 자체도 줄

어들고 있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직업군의 변화 및 일

자리 양극화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23]. 한편 이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서도 대학생들 중 일부는 진로 방향

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계획대로 실천하여 졸

업 후 진로 분야의 직업 진입이 수월하나, 그렇지 못한

대학생들의 경우 준비 없이 시간을 지체하다가 계획 없

는 휴학 및 졸업 유예 또는 극단적으로는 진로 포기 등

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및 개인적 측면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4].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있어 진로 탐색 및

설정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빠를수록 더 이득이다. 상대

적으로 늦은 결정을 한 대학생들이더라도 자신의 전공

을 십분 활용하여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좋겠지

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선의 진로 선택을 해야 한다. 짧

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의 대학 수학 기간을 보통 보

내는데, 준비 없이 졸업 유예를 선택하여 많은 대학생

들이 선택하는 진로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시간을 허

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현대처럼 변화가 빠른 사

회에서 진로 준비는 진로가 빠르기 변화하기 때문에 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 중 진로 적

응성이 높은 학생일 경우 진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잘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긍정심리자본의 요소가 매개

역할로 작용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또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적응성에 각각 영향을 주며, 높은 긍정심리자본을

가진 학생일수록 진로 준비를 위한 행동을 더 잘 실천

하고 진로적응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8].

한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 회로 또는 진로 선택 시 탄력성 및 유연한

사고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휘된다[20]. 이는 자신의

진로 선택과 함께 삶의 전반적 태도, 대인관계를 훌륭

히 형성할 때도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미래의 일들이

잘 진행될 거라는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시 회복하고 원상태로 복

귀할 수 있는 높은 복원력과 효능감은 대학생들에게 진

로선택, 직업 진입 준비에 좋은 연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같이 다양한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통한

연구와 진로 준비 행동 관련 연구는 많이 있지만, 실제

로 대학생 자신이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 준비 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의 Seligman에서 유래되

어 Luthans가 최종적으로 긍정적 심리에 대한 학문으

로 확장 시키면서 나타난 개념이다[33]. Luthans가 제

안한 개념은 낙관성,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을 긍정

심리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안하였으며, 개인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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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상태는 낙관성,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이라는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네 가지의

상위 구성 개념으로 해석하였다[41, 50]. 이는 긍정심리

자본은 네 가지의 요인인 낙관성,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 간에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 형성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으며[43], 이에 따라 대학생인 자신이 긍정심리자

본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훈련이나 학습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긍정심리자본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인 낙관성,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 간에

상호작용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서 여러 가

지 훈련이나 학습으로 단련이 될 경우에는 긍정심리자

본을 유지하고 관리 할 뿐만 아니라 향상 시킬 수도 있

다고 판단 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긍정심리자

본의 하위 구성요소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낙관성은 역경의 환경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해석된다[15].

한편 희망은 낙관성과는 약간 다른 영역의 개념으로 부

정적인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

력하며 다시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20]. 그리고 낙관주의는 Seligman이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47]. 다음으로 두 번

째 복원력은 Luthans이 긍정심리학에서 해석하기를 사

람이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주치는 장애, 실

패 또는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상황을 원상태로 복귀시

키고 어려움을 마주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최

종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1, 43]. 사람

들이 마주치는 여러 환경 속에서 실패, 역경, 불안 등을

겪거나 노출되었을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뜻하

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회

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도 포괄하

는 것이다[15]. 또한, 복원력도 선천적으로나 태생적으

로 타고 나는 영역이라기 보다는 대학생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다[39]. 셋

째,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속한 상황에서 목표를 세우

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자질

에 대한 인식 또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또는 자신감 등의 확신을 의미한다[2, 15].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하고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으

며 또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된다. 게다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힐 경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41, 43].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좌절, 방해 또는 장애 요인, 자기의심,

부정적 요인, 사회적 비평 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직면한 특수한 장애에서도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는 신념을 의미하며,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한 자신감 및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4].

마지막으로 희망이란 사람들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실행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람

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동안 올바

른 경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계획을 설정하여 스스로 동

기부여를 긍정적으로 진행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48, 50]. 게다가 Luthans와 Youssef(2004)가 주장하길

높은 희망 수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행 과정에서 대안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33]. 즉, 목표를 명확

히 설정한 대학생일수록 희망 수준을 높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이란 외부나 외적 영향 없이 개인이 스스

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능력을

뜻한다[10, 34].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성, 유능성 및

자율성에 대한 심리적인 욕망을 가진다고 Roca와

Gagné(2008)가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인 충분히

만족 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

하였다[30]. 이를 바탕으로세가지요소들은살펴보면, 우

선 관계성은 공동체에서 사회적 의미에서 타인과의 관계

를 형성하고 이를 친밀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원하는

성향이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

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30, 37]. 다음으로 유능성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거

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만족감

을 의미한다[30, 46]. 마지막으로 자율성이란 개인이 스

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바로 이 이론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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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명하듯이 Yoon과 Rolland(2012)의 연구에서는

가상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성과 유능성이 공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밝혔으며, 정경균과 이

희승(2019)의 연구에서는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자기결정성이 취업 준비 단계에서 유능성과 자

율성이 실제 행하는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김주섭(2017)의 연구 역시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을 세 가지로

재구성하여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간에 상호작용을 하

였을 때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결

정성의 하위 구성요소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자율성은 DeCharms(1976)이 제시한 개인

적 인과이론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동의 주체나 원인이 있길 바라고, 자신이 목표를 주

체적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조절자라 생각하

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치있고 중요한 지를 세울 수 있

는 자유를 느끼길 원한다는 의미이다[11]. 둘째, 유능성

은 효율동기이론에서 시작된 핵심적 개념이며, 사람들

은 누구나 스스로 능력이 충분히 있고 무언가 성취하기

를 바라며, 기회가 주어질 경우 능력을 발휘하고 재능

및 기술을 쌓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29]. 즉, 유능

성이란 욕구는 스스로에게 자신의 자질에 맞춰 도전을

최대로 시도하고, 행동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

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능성 욕구는 사람들

이 자신이 얼마나 재능있고 실력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

는 인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또는

기술 그 자체와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으로 명명되기도 한다[34]. 특히 유능성에

대한 요구는 공동체내에서 사회적인 관계로 효과적이

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만족 될 수 있

다.

셋째,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발생되는 느낌을 의미한다[34].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 흥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고 생각하며, 개인이 얼마나 공동체에 잘 속해 있는지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11]. 또한, 관계성이

란 욕구는 개인이 지역사회나 자신의 공동체에서 자신

의 역할을 하고 있고 소속되어 있다는 니즈(need for

belongingness) 혹은 친애의 니즈(need for affiliation)

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5].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정서 또는 인지 영역의 진로 관련

준비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행위 영역에서 진

로에 대한 준비를 의미한다(강진, 2021). 사람들이 각자

에게 맞는 진로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

도이며, 그리고 계획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충실

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행위로 옮기는 정도에 대

한 것이다[38]. 추가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첫째, 진로의 결정을 합리적이며 적합하게 위

해 필요한 행동과 둘째, 진로를 정한 후에 세운 진로

결정 항목마다 행위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으로 설

명하였다[25]. 즉, 개인이 진로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진로에 대한 준비행위

를 하지 않을 경우 진로 목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이런

관점에서 진로상담분야뿐만 아니라 진로를 실행시키기

위한 진로지도에서 진로준비행동 요소에 대한 고려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앞서 진로준비행동에 인용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당 의미

를 개념화한 연구진이다. 추가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수집활동이 있으며, 해당 항목에는 자신의 능

력, 성격, 적성, 흥미 등 개인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직업정보 수집활동이 있

으며, 직업 전망 및 현황, 취업 방법 및 취업방안, 필수

자격요건, 작업환경 및 승진경로 등 개인이 관심 가지

는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울러서 포

함된다. 진로준비행동은 직업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이

나 진로관여행동, 취업준비행동 등 유사한 다양한 개념

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20, 25]. 또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행동적인 차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

로 진로준비행동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진로에 대한

태도 또는 인지를 강조하던 이론과는 대비되었다. 최근

의 국내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진로탐색이나 자기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입직과 관련된 준비행동, 탐색행동

및 계획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7].

특히 대학생들에게 진로준비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개

개인이 세운 미래의 진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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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세우며, 행동 실천뿐만 아니라 진로 수행

및 진로활동에 요구되는 자질들을 함께 채워나가는 과

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준비 또는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

한다고 설명하였다[24].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위

해 최근 1년 동안 개인이 수행한 직업탐색활동을 이해

할 수 있는 문항 10개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만들었다

[32]. 또한, 항공서비스학과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을 준비계

획활동, 정보탐색활동, 취업상담활동인 3개 요소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다[31].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

을 취업준비행동 및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인 2개 요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52].

위의 선행연구결과를 일부 선택 및 보완하여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

기 위한 도구로 행동성 및 대화성인 2개 요소로 구분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표본설계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긍정 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연구자

가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동

의를 얻고 이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최종 3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기록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중심화 경향이 두드러지

게 보인 응답지 5부는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어 총 3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긍정 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

변수 측정 항목 근거

희망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성취 할 수 있다.

[16, 20]목표 달성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해결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16, 20]다양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낙관주의
내 삶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16, 20]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회복력
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화, 슬픔 등)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

[16, 20]힘든 일을 겪어도 빠르게 회복하는 편이다.
속상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알고 있다.

자율성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편이다.

[27, 30]평소에 나다움을 유지하는 편이다.
나는 보통 나의 생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유능성
나는 수강 과목들의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

[27, 30]나는 수강 과목들에서 교수님이 제시하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수강 과목의 과제를 매우 잘 할 수 있다.

관계성
나는 대학에 와서 만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27, 30]나는 대학교에 와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대학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거의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대화성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7]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지난몇개월동안나는교수님과나의적성및앞으로의진로(취업) 등에대해서이야기를나눈적이이다.

행동성
나는앞으로내가관심을가지고있는직업(진학)에입문하기위해서학원등에다니면서그준비를하고있다.

[7]나는 내가 선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들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표 1. 측정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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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다음 <표 1>과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2. 연구가설

1)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의 구성 요소들과 그 특성은 조직 및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30]. 그 중에서도 교육학 영역에서 긍정심리자본

은 대학생 등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

며, 학습기간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되

었으며, 게다가 학습자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20]. 더 나아가 학습자들의 학습몰입 및 학

습동기,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4]. 이로써 대학 학습지원 프로

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

본은 자기결정성 동기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2], 추가로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자기결정성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높은 자기결정성이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데 도

움을 준다고 연구결과로 추가로 발견되었다[26].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의 설

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H1.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 1-1]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율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 1-2]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유능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 1-3]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관계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자기결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1]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자율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2]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유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3]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관계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1]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2]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유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3]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1]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2]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유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3]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기결정성과 진로 준비 행동 간의 관계

진로 준비 행동은 진로 활동이나 교육에 있어 행동

을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정이므로 마지막

단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8]. 그러므로 진로준비

행동이 선행적으로 잘 준비될 때 계획한 진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자기결정성과 진로 준비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두 가지 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논문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기결정성과 진로 준비 행

동 간의 관계를 구조적 분석으로 해석하였고, 자기결정

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졌다[42]. 추가로 직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에서 자기결정성 동기는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긍정적인 것으로 연구되었다[6]. 또한,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항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욕구가 강할 대

학생일수록 진로 준비 행동도 함께 커진다는 밝혔으며

[49], 해당 결과는 자기결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이

예진과 이기학(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 가설의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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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1]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대화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 5-2]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6.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6-1]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대화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 6-2]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7.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7-1]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대화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 7-2]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가설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대신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분산 구조분석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이 이용되었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 SPSS 20.0과 AMOS 20.0이 이용되었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 121명(35.1%), 여성

224명(64.9%)으로 여성의 비율이 많았으며, 연령으로는

20~23세가 261명(7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4~27세가 65명(18.8%), 28~30세가 11명(3.2%), 31세 이

상이 8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로는

자연/공학계열이 167명(48.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인문/사회계열이 129명(48.4%), 예체능계열이 27명

(7.8%), 기타가 22명(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

은 1학년 94명(27.2%), 2학년 111명(32.2%), 3학년 54명

(15.7%), 4학년 86명(24.9%)이며, 대학의 소재지로는 수

도권이 218명(63.2%), 비수도권이 127명(36.8%)로 나타

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345)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

사가 있다. 이 중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한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Cronbach's α 계수(0.6 이상)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 적

재값을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홍세희, 2000).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

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mell 와 Larcker

(1981)가 제시한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

용된 Cronbach's α 값은 0.658에서 0.925로 분포되어

권장치(0.6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

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14].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

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

용한 판별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21]. 이러한 결과는 설문 문

항의 내적 일관성 및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

다. <표 2>는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 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

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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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측정오차 Cronbach's α C.R AVE

희망
희망3 0.803 0.293

0.817 0.833 0.625희망2 0.799 0.306
희망1 0.733 0.495

자기효능감
효능3 0.818 0.26

0.788 0.836 0.633효능2 0.8 0.313
효능1 0.625 0.411

낙관주의
낙관3 0.671 0.441

0.731 0.763 0.518낙관2 0.684 0.474
낙관1 0.717 0.416

회복력
회복3 0.768 0.544

0.815 0.778 0.539회복2 0.802 0.523
회복1 0.749 0.467

자율성
자율3 0.647 0.472

0.658 0.750 0.501자율2 0.656 0.413
자율1 0.689 0.435

유능성
유능3 0.63 0.537

0.845 0.869 0.695유능2 0.952 0.091
유능1 0.856 0.267

관계성
관계3 0.955 0.097

0.925 0.923 0.800관계2 0.877 0.269
관계1 0.861 0.24

대화성
대화3 0.883 0.475

0.812 0.814 0.595대화2 0.879 0.468
대화1 0.721 0.467

행동성
행동3 0.666 0.788

0.849 0.806 0.586행동2 0.96 0.127
행동1 0.831 0.535

표 3.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희망 　0.791 　 　 　 　 　 　 　 　

자기효능감 .592** 0.796　 　 　 　 　 　 　 　

낙관주의 .520** .585** 0.720　 　 　 　 　 　 　

회복력 .525** .444** .441** 0.734　 　 　 　 　 　

자율성 .621** .439** .468** .540** 0.708 　 　 　 　

유능성 .426** .440** .255** .314** .381** 0.834　 　 　 　

관계성 .442** .393** .455** .417** .427** .268** 0.894　 　 　

대화성 .393** .363** .291** .313** .260** .251** .383** 0.771　 　

행동성 .352** .462** .379** .298** .277** .295** .264** .563** 0.766　

평균 3.64 3.924 4.176 3.525 3.834 3.495 3.849 2.711 3.445

표준편차 0.819 0.74 0.744 0.971 0.727 0.853 0.961 1.238 1.106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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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

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

을 사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 모

형의 적합도 검증은 총 27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하였

다. 적합도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5 이하,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값(>=0.05)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

합도는 = 516.206 (df=288), p = 0.000, /df = 1.792,
GFI = 0.903, NFI = 0.904, CFI = 0.954, RMSEA =

0.048로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14].

4. 연구 모형 검증 결과

총 345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

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이

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적합도를 살펴보면 =
638.697(df=300), p=0.000, CMIN/DF=2.129, RMSEA

=0.057, NFI=.803, CFI=0.881, GFI=0.882, AGFI=0.851,

TLI=0.921, IFI(Delta2)=0.933으로 나타나, 홍세희(2010)

가 모델적합도 지수로 제시한 CFI, TLI, RMSEA를 중

심으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연구 모형의 적합

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 번째

로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이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에

0.44(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1-1]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능성에 0.241(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

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1-2]은 채택되었다. 또한, 관계성에 0.293(P<0.0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1-3]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는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이 자기

결정성 중 자율성에 -0.05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2-1]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유능성에 0.319(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2-2]은 채택되었다. 또한, 관계성에

-0.099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2-3]은 기각되었다.

세 번째로는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가 자기결정

성 중 자율성에 0.159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

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3-1]

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유능성에 -0.266(P<0.05)의 영향

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3-2]은 채택되었다. 또한, 관계성에

0.464(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3-3]은 채택되었다.

네 번째로는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이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에 0.189(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4-1]

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능성에 0.067의 영향력을 나타

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가설 [H4-2]은 기각되었다. 또한, 관계성에 0.165

(P<0.0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4-3]은 채택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서의 대화에 0.399(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5-1]은 채택되었다. 또한, 행동에 0.706(P<0.01)의 영

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5-2]은 채택되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서의 대화에 0.09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

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6-1]은 기각되었다. 또한, 행동에 0.16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6-2]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진로 준비 행동

에서의 대화에 0.259(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7-1]

은 채택되었다. 또한, 행동에 0.044의 영향력을 나타냄으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7-2]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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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검증 결과
Table 4. Hypotheses Testing Results
가설 경로 경로계수 결과
H1-1 희망 -> 자율성 0.440*** 채택

H1-2 희망 -> 유능성 0.241*** 채택
H1-3 희망 -> 관계성 0.293** 채택

H2-1 효능감 -> 자율성 -0.051 기각
H2-2 효능감 -> 유능성 0.319*** 채택

H2-3 효능감 -> 관계성 -0.099 기각

H3-1 낙관주의 -> 자율성 0.159 기각
H3-2 낙관주의 -> 유능성 -0.266** 채택(부)

H3-3 낙관주의 -> 관계성 0.464*** 채택
H4-1 회복력 -> 자율성 0.189*** 채택

H4-2 회복력 -> 유능성 0.067 기각

H4-3 회복력 -> 관계성 0.165** 채택
H5-1 자율성 -> 대화 0.399*** 채택

H5-2 자율성 -> 행동 0.706*** 채택
H6-1 유능성 -> 대화 0.09 기각

H6-2 유능성 -> 행동 0.165 기각

H7-1 관계성 -> 대화 0.259*** 채택
H7-2 관계성 -> 행동 0.044 기각

*** p<0.01, ** p<0.05, * p<0.1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

인을 통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결과에서 각 요인들을 선

택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검증을 위

해 요인들의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적절한 측정 도구

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

탕으로 실증 분석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심

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대학생 대상 맞춤형으

로 적합하게 수정 정리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는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설

문지로 정리하였다.

가설검증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기결정성에 모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진로 준비

에 대한 부분들에 노력을 한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결정을 해야할 때 수동적인 상황이라 아니라 주체적으

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도

향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기회

가 올 때 마다 인정을 받기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성향

도 커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른 요인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취 경험이

축적되어 미래에서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

지게 되고,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진 대학생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으려는 욕망 또

한 커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셋째,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는 자기결정성 중 자

율성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유능성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관계성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자신이 원하

는 바를 성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상황을 많이 기대할

수록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도 더 신경을 쓰

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한편 타인

으로부터 인정을 얻으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해

당 회사의 취업 정보를 얻으려고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

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 유능성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력은 자기결정성 요인 중

자율성과 관계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성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역경을 직면함으

로써 자신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하며

자율적인 의지가 높아질 것이며,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요인 중 자율성이 진로

준비 행동과는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려는 자유를 가질수록 진로를 준비

하기 위한 행동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더 주제적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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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요인 중 유능성은 진로

준비 행동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유능한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여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이로써 진로를

준비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 요인 중 관계성은 진로 준비

행동에서 대화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행동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대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

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검토

해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으로써,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

했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모델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

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으로써는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계획하는 데 본 연구 결과가 활용

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하였으나 다음의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 모형은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요인으로만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그 외에

도 여러 가지 변인들이 대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과 관

련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사회

적, 경제적 측면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시기이므로 어떤 예상하지 못 한 심

리적 혹은 그 외 요인들이 매개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 시기에 진행된 연구로써 코

로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없으며, 다른 시기의 대학

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심리적 요인이 대학생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매개 요인

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런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가장 큰 한계점으로 단면적인 연구

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과정부터 실제 입

직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추적해봄으로써 본 연구

에서 밝혀진 요소들로 중재를 가했을 때 진로준비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전후 연구이자 종

단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진로준비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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